
유럽 및 일본 주요 텍스타일 전의 2009년 추동 트렌드 <1/2> 

2009년의 추동절을 겨냥한 텍스타일 전(展)이 2008년 9월부터 구주(歐洲)나 

일본에서 연달아 개최되었다. 란제리(佛 lingerie : 여성용 내복의 총칭)의 안

테르 피리엘, 텍스타일 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에르 비

전(Premier Vision : PV)이나 전시회기(展示會期)를 10월로 앞당긴 JFW · 저팬 

크리에이션(Japan Fashion Week · Japan Creation) 등과 같은 중요한 텍스타일 전

이 보여주는 트렌드 정보(trend 情報)를 먼저 소개한다. 

( ) PV Ⅰ - 적극적인 자신감과 대담한 창조력 회복토록 고무 

프리미에르 비전(PV)은 2009년 추동절의 에스프리(esprit : 精神)로서 “적극

적인 자신감과 대담한 창조력 회복, 겁 없이 실험적인 창조의 착수, 열등감 

없이 판타지(fantasy : 空想)를 보여줌”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트렌드 세터(trend-setter)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PV답게 현 상태를 지

키려 하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북돋게 하는 상품력을 충실하게 강화

하여 업계를 격려하여 힘을 내게 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구주도 포함하여 

업계가 그만큼 수비의 자세에만 매달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품고 

있다는 것 같다. 수법으로서는 ‘규범에서 벗어남, 장르(genre : 종류·양식)의 

믹스(mix), 미(美)의 경계선을 미루어 놓다., 테크놀러지(technology)와 환경 의

식을 이어주다., 차이(差異)를 돋보이게 하다.’ 등을 들고 있다. ‘에시칼 패션

(ethical fashion : 도덕적인 패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환경 보호 에스프리

(esprit : 정신)를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하여 자신이 있는 기

업이 많은 일본의 세력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결론으로는 “텍스타일과 컬러를 에너지의 발생원”으로 정하고, 포지티브한 

패션 선풍(fashion 旋風)의 텐션(tension)을 올리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

서 이번 2008년 시즌의 비주얼(visual : 시각적)은 빛나는 전구(全球)를 다룸으

로써, 기성 개념(旣成 槪念)을 엎어버리고 창조력으로, 개성적이면서 다이내

믹한 패션을 만들자고 부르짖는 소리로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 

2009년 추동절의 컬러는 채도를 강하게 한 포지티브한 것이다 테마명

(Thema名)은 ‘일렉트릭 쇼크(electric shock), 플랑보양 레조낭스(flamboyant 

resonance : 불타는 것 같은 共嗚), 사일런트 애지테이션즈(silent agitations : 조

용한 움직임)’ 등이다. 

일렉트릭 쇼크는 진한 다크 컬러(dark color)와 삐걱거리는 것 같은 브라이

트 컬러(bright color)로 이 2가지 색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플랑보양 

레조낭스는 분화산(噴火山)을 응축한 것 같은 컬러와 관능적인 백열(白熱)의 

컬러로 하모니를 연주하고 있다. 사일런트 애지테이션(silent agitation)은 따스

하고 밝은 뉴트럴 컬러(neutral color : 중간색)와 단맛의 컬러로 톤 온 톤(tone 

on tone : 같은 색의 여러 색조가 있는)과 멀티 컬러(multi color) 사이에서 조화

가 있는 배색이 눈길을 끌었다. 

( ) Ⅱ 통례 밀어내고 개성 마음껏 들어내 

프리미에르 비전(PV)은 2009년 추동절의 소재 트렌드(素材 trend)를 ‘서브

젝티브 임펄션즈(subjective impulsions : 주관적인 충동), 체인 리액션즈(chain 

reactions : 연쇄 반응), 그리고 얼터너티브 리플렉션즈(alternative reflections : 양

자 택일의 고찰)의 3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주관적인 충동은 허용된 한계까지 관례(慣例)를 밀어낸 개성을 완전히 풀



어 마음껏 들어낸 테마이다. 이를 다시 아래와 같이 5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빙(moving)’은 몸의 움직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을 끌어낸

다. 주요 조직(主要 組織)은 크레이프(crepe)이다. 실키(silky)한 니트와 직물의 

매끄러움, 멘즈(men's)의 모직물도 스트레치성을 갖추고 있다. 방한 효과가 

있어, 가벼운 아우터 소재로서 고성능의 경량 소재를 개발하였다. 스피드와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늬와 패턴들이 있다. 

‘디솔루트(dessolute : 溶解)’는 셰틀랜드(Shetland : 셰틀랜드 양모로 짠 부드

러운 모직물), 스프링클(sprinkle한 색<霜降>) 효과, 이색 합연사(異色 合撚

糸 : grandrelle yarn<모쿠이도 : 목사>)의 진한 색을 안료로 염색하여 색이 모

호하게 한 효과, 선염, 프린트, 자카드(jacquard)를 빛에 따라 변하는 무지개 

빛처럼 빛나면서 선명하지 않은 무늬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 색을 안개 모양

으로 스프레이 페인트(spray paint)하여 색이 점차 바래는(gradate) 표현(表現)을 

보였으며, 점묘와 꽃무늬 등이 있다. 

‘언룰리(unruly : 不規律)’는 실이 서로 뒤얽혀 이루어지는 자수(刺繡)나 레

이스(lace), 축융모(縮絨毛 : milling wool)이나 털이 얽힌 모(毛), 조직 효과나 

무늬의 규칙성을 벗어난 마블 모양(marble 模樣) 무늬나 물결 무늬(moire : 직

물의 파형인 나무의 나이테와 같은 무늬) 클로케(cloque), 파소네(faconne : 조

직 무늬)의 랜덤한 외관을 강조하고 있다. 직감적으로 그리는 활기찬 라인, 

그래피즘(graphism)이 품고 있는 충동성을 찾아낸다. 재주가 없으면서도 만들

어진 혼돈된 무늬가 주목을 받았다. 모티프(motif : 주제)를 무질서하게 배치

한 것도 있었다. 

‘엑스프레시브(expressive : 표정이 풍부한)’는 개성적이면서 개방적인 표현



이다. 기발한 색을 사용한 트위드(tweed)나 선염, 퇴폐적인 분위기의 레이스

나 자카드는 팬시성을 끝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컴포팅(comforting : 마음이 따스해지는)’은 무의식 중에 얼굴이 풀어지는 

귀여움, 코튼 벨루어(cotton velours : corduroy)와 기분좋은 몰스킨(Moleskin)의 

촉감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있다. 데님, 트윌(twill) 캐주얼(casual)한 브로큰 

트윌(broken twill)을 깊게 기모 가공하여 털섬유를 길게 하여 따스하게 하였

다. 울을 섞은 실크, 푹신한 니트의 기분 좋은 고급감을 중요시한 것도 있다. 

울이나 알파카(alphca), 모헤어(mohair)의 직물에 조심스럽게 기모 가공을 하

였다. 이레귤러(irregular)한 부클레사(boucle糸)나 털이 넉넉한 퍼(fur)로 헤어

리(hairy : 털투성이)한 느낌을 주고 있다. 털이 긴 플러쉬(plush)로 고양이의 

털이나 여우 등의 와일드(wild)한 털을 표현한 것도 있었다. 

( ) Ⅲ 독자성 시각적 특징과 문화의 믹스로 힌트 받은 연쇄 반응 

프리미에르 비전의 세 개의 소재 트렌드 중 체인 리액션즈(chain reactions : 

連鎖 反應)를 소개한다. 연쇄 반응은 아이덴티티(identity : 獨自性)를 보여주는 

시각적 특징(視覺的 特徵)과 문화의 믹스(mix)에서 힌트를 받은 것이다. 이 

연쇄 반응에서는 4개의 트렌드를 제안하고 있다. 

‘언서스펙팅 리가(unsuspecting rigour :신임을 자아내는 엄격)’는 기계적이면

서도 동시에 섬세한 규칙성으로 새로 만들어진다. 실키(silky)하거나 코튼같은 

소재나 하이테크 소재의 두둑 조직(rib weave), 오토만(ottoman : 크고 둥근 경

사 방향의 단단한 두둑이 있는 평직물), 코듀로이(corduroy)는 엄격한 구조와 

나긋함의 콘트라스트(contrast :對照)를 강조하고 있다. 볼륨(volume)과 초경량

(超輕量)의 짝짓기, 릴리프(relief : 浮彫), 조각적(彫刻的)인 플리츠(pleats), 요철

(凹凸)이 뚜렷한 와플(waffle : 마름모꼴로 패인 무늬), 터질듯이 부풀린 퀼팅



(quilting : 두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누빈 옷감 또는 옷)으로 생지의 표면을 만

들고 있다. 

‘사인즈 오브 유스(signs of use : 中古感)’는 단단한 베이스 소재(base 素材)

에 에머라이징(emerizing : 직물을 침포 roller로 가공하는 起毛) 가공, 워시

(wash) 가공, 파티나(patina :古色) 가공, 유즈드(used) 가공 등을 무지 염색(無

地 染色 : 布染에서 한가지색의 염색 : solid dyeing, plain dyeing) 베이스(base)

에 부분적으로 겹치게 하고 있다. 피혁과 직물이 견뢰도(堅牢度)가 좋으면서 

보통인 이미지(image)를 강하게 하고 있다. 워크 웨어(work-wear : 作業服)의 

제직 조직, 캐벌리 트윌(cavalry twill : 騎兵雙綾織), 피코트 울(pea coat wool : 

船員의 防寒用 coat 모직물), 밀리터리 풍 펠트(military 風 felt : 軍服같은 펠

트)를 진한 색으로 염색한 무지 직물, 베이지(beige), 카키색(khaki), 붉은 기가 

있는 다색(茶色)의 나무결 무늬로 나타내고 있다. 

‘리코디드 코드(recorded code : 코드의 재편)’는 문장(紋章)이나 아란편(Aran

編 : 새끼줄처럼 짠 것을 바탕으로 한 편물), 타턴·체크(tartan check : 여러 색

실로 짠 큰 무늬의 체크 무늬), 클럽 스트라이프(club stripe : 2가지 색의 작은 

스트라이프 무늬)로부터, 자유로운 발상을 얻는다. 전통적인 패턴(pattern)을 

현대풍으로 되살리기 위하여 컬러 코드(color cord)를 꼬아서, 흔한 무늬 모양

의 밸런스(balance)를 깨트려 버린다. 스트레치 소재, 천연 섬유와 합섬, 울과 

리넨(linen), 울과 코튼 등의 복합을 활용한다. 텍스타일의 베이스에 변화를 

주어, 세탁 가공이나 펠트 가공을 강하게 하여 비틀어진 모순을 살린다. 

‘인벤티브 인벤토리(inventive inventory :창의가 푸짐한 목록)’는 문학이나 회

화(繪畫), 디지털 아트(digital art)에서 힌트를 얻어, 장식성의 레퍼토리

(repertory : 共演 題目)를 늘리고 있다. 일러스트(illustration : 삽화)의 단편(斷



片), 캘리그래피(calligraphy : 書道)의 요소(要素), 민속(folklore : 民俗)의 디테

일(detail), 인쇄물의 단편 등을 모티프(motif : 주제)로 하여 도안을 고안하였

다. 똑같게 보여도 사실은 다른 무늬를 써서, 계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